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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감성 지능에 따른 이모티콘의 감정 해석 능력의 

관계성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of Emoticons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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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Min Lee1

요 약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이나 반응을 

전달하여 메세지의 길이를 줄이면서, 보다 직관적인 소통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이모티

콘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이 감

정지능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과 

이모티콘의 감정읽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감성지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이모티콘 감정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젊은 세대에 있어 이모티콘의 감정 반응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모티콘의 제작에 있어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접근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 관계 

또는 메시지의 복잡성, 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모티콘, 감성지능, 감정해석

Abstract

Young people who prefer quick communication use emoticons to convey emotions and reactions in a 

short time to shorten the length of messages and pursue more intuitive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how accurately emoticon users in their 20s can identify the emotions represented by 

emoticons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this ability i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 reading ability of emoji by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Furthermore,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 read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by gender,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 reading. This study 

confirms that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emoji are not meaningful for younger generations 

and suggests that the creation of emoji should take into account a variety of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or message, and the cultural context,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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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a simple demographic approach.

Keyword :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moticon,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Interpretation

1. 서론

오늘날 이모티콘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간의 잠재의식의 표현이자 현대사회에서 채팅과 

소통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1].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체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음

성 통화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메신저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 통로가 되고 있다 

[2].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상황 속에서 말 대신 간단하고 재미있게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전제된

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

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비언어적 요소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이나 몸짓, 배경 장식으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해할 때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모티콘 활용 영향 요인과 이용동기 등의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아직까지 사용자의 감성 지능이 이모티콘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성을 이해

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며, 타인

의 감정을 잘 예측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원활히 이끌 수 있다고 한다 [3]. 나아가 언어를 포함하여 

표현되는 모든 형태들의 비언어적인 행위에 있어 감정 교류와 적극적인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이모티콘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

게 식별하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이 감정지능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감정 표현 효과를 향상하고 디지털 문

해력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이모티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모티콘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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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환경에서는 문자메시지로만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모티콘의 사용이 매우 

활발하다. 이모티콘은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며 [4], 사용자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따라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모티콘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메시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이렇게 이모티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특정 단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문법을 형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발전하고 있다 [7]. 그러나 

이모티콘이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지만, 문화적 차이, 개인적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의미 전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Miller등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모티콘 사용과 해석의 차이

를 조사하였으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동일한 이모티콘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모티콘이 다의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 간에 의미 전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특

히, 사용자에 따라 동일한 이모티콘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8]. 뿐만 아니라 이모

티콘의 시각적 표현이 사용자 간의 의미 전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모

티콘의 디자인 차이가 의미 전달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9].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비언어적인 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의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모티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EQ,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이라는 용어는 Salovey와 Mayer에 의해 처음 사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감정 뿐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이해하며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할 줄 알며 자신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 이

러한 감성을 사용하여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배은주는 또한 감성

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자 나아

가 감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10]. 어윤선등은 감성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하며 그들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개인의 감성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창

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1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

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aruso와 Salovey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으로 감성지능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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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의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결정에 필요한 지능이라고 정의하며 최근까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12].

Salovey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감성지능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였는데,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며 표현하는 능력, 감정과 감정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을 생성하거나 이용하여 사고를 

촉진시키는 능력, 감정발달과 지적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4가

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13].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Wong등은 Salovey와 

Mayer의 모델을 간편화하여 자기 자신의 감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기감성이해, 타인

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타인감성이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개인의 감성을 

적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인 감성조절, 개인이 지닌 감성적 정보를 개인의 발전적인 활동과 

목표 및 성과에 활용하는 능력인 감성 활용으로 4가지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14].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관점의 연구결과들이 소개되면서 감성지능이라는 주제는 인문, 사

회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aniel Goleman의 저서 “감성지능, 왜 IQ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가(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more than IQ)?”를 계기로 감성지

능의 개념이 대중화되었으며,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인지능력인 ‘IQ(Intelligent Quotient)

가 과거의 교육 및 인재선발 등의 주요 측정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감성지능이 중요성이 인식되

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 및 실무적 논의들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IQ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감성

지능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간 능력에 대한 새로운 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15].

2.3 이모티콘과 감성지능의 관계

이성준은 개인의 성격이 이모티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향성의 사용자가 이

모티콘 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용자의 감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는 소비자의 감성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모티콘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 [16].

이모티콘과 감성지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17], 반대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8].

Li등은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이모티콘의 감정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문화적 차이

가 이모티콘 사용자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모티콘의 특

정 감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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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모티콘 사용 시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19].

이렇게 사용자의 감성이나 성향 등이 이모티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

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성지능에 따른 이모티콘의 감성을 읽어내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부재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감성지능에 따라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는지 평가해보고 이들 간 영향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4월22일~5월8일까지 17일 간 충남지역의 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여 총 16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의 10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151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표본은 남학생 67명, 여학생 84명이다.

3.2 설문지 구성

연구는 먼저 아래 [그림 1]과 같이 카카오톡에서 자주 사용하는 6개의 감정별(공포, 놀람, 분노, 

슬픔, 행복, 혐오) 이모티콘을 각각 6개씩(총 36개) 준비하여, 무작위로 감정별 1개의 이모티콘을 

골라 연구 대상인 대학생에게 보여주고, 해당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6개 중에서 1개 선택하

도록 하였다.

[그림 1] 카카오톡 감정 이모티콘

[Fig. 1] Emotional emoticons on Kakao Talk

다음으로 대학생 개인의 감성지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에 포함

된 내용은 정은정 [20], 한시완 [21], 강보경 [22]등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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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이의 각 항목에 대해 각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대학생들이 이

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척도(5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19문항이었으며,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통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

과, 감성지능 측정 문항 모두 .86이라는 값을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인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감정별 /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감정읽기 분석

6가지 감정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을 표현한 이모티콘의 정답 빈도가 가장 

높아 87%로 나타났으며, 공포 이모티콘의 정답 빈도는 19%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 감정별 이모티콘 감정읽기 비교

  [Table 1] Emotional Differences in Emotional Reading Emotions

감정유형 빈도(명) 퍼센트(%)

행복

분노

놀람

혐오

공포

슬픔

144

124

52

52

31

114

87

75

31

31

19

69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성별 이모티콘 인지도 비교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ading Emotions

성별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3.04

1.10

67

3.20

0.97

84

t 통계값

유의확률

-0.9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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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의 평균은 3.04, 표준편차는 1.10이며, 여학생의 이모티콘 감정

읽기 능력의 평균은 3.20, 표준편차는 0.97이다. 남녀 학생들의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0.90, 유의확률은 .37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성별에 따라 여성이 다소 

점수가 높으나 이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 분석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성별 감성지능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Gender

성별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3.86

0.58

67

3.77

0.46

84

t 통계값

유의확률

1.112

.268

남학생의 감성지능 평균은 3.86, 표준편차는 0.58이며, 여학생의 감성지능 평균은 3.77, 표준편차

는 0.46이다. 남녀 학생들의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1.112, 유의확률은 .268로

서 유의수준 .05에서 성별에 따라 남성이 다소 점수가 높으나 감성지능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4.3 감성지능과 이모티콘 감정읽기의 영향 관계 분석

이모티콘 감정읽기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감성지능과 이모티콘 감정읽기의 영향관계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Reading Emotions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통계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감성지능
.505 .141 .281 3.58 .000

R2(adj. R2)=.079(.073), F=12.81

감성지능 점수로 이모티콘의 감정 읽기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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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통계값은 12.81, 유의확률은 .000으로 감성지능은 유의수준 .05에서 이모티콘의 감정 읽기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t=3.58, p=.000), 이모티콘 감정읽기 점수 총변화량의 8%(수정 결정계수

에 의하면 7%)가 감성지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충남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의 감정읽기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

고 이러한 감정 읽기의 능력이 감정지능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중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6종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보여주고 감정

의 내용을 인지하는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

가 이러한 이모티콘 감정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유형별로 대학생의 이모티콘의 감정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행복, 분노, 슬픔, 

놀람, 혐오, 공포의 순으로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이

모티콘의 사용이 부정적인 이모티콘의 사용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선행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신자의 입장에서 자주 접하고 친숙한 이모티콘에 있어 인지도가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인 혐오와 공포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감정 전달에 있어 소통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통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적 감정의 이모티콘 제작에 있어 텍스트와 혼합 사용하거나 과장된 이

미지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사용을 통해 메세지의 효과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이모티콘의 감정읽기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이 다소 점수가 높으나, 이

모티콘 감정읽기 능력에 있어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더 적극적이며 사용빈도도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젊은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덕분에 이모티콘을 통한 보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의사소통을 추구하

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에 따른 이모티콘의 감정읽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

별에 따라 감성지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이모티콘 

감정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감

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의 다양한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더 세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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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젊은 세대에 있어 이모티콘의 감정 반응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모티콘의 제작에 있어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접근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 

관계 또는 메시지의 복잡성, 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컴퓨

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있어 이모티콘의 감정 전달력은 상대적으로 대면 커뮤니케이

션에 비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감정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만 하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효과적인 감정의사 소통의 도구로서 이모티

콘이 대화의 감정적 뉘앙스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모티콘의 감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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